
「2022년도 2분기 지역채널 심의위원회」의견반영 결과

지역
(개최일)

 지방선거 관련 프로그램 및 상반기 자체제작 프로그램 평가

서울지역

(6월30일)

 ① ‘딜라이브 뉴스(지방선거 관련 코너 신설)’: 패널(전문가)과 유권자의 

     의견에 대한 취재를 보강할 것을 제안

   - 뉴스의 특성 상 제한된 방송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소개하는 것은 한계가 

     있지만 향후 위원회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.

 ② ‘6.1지방선거 특집 딜라이브 뉴스(신규 프로그램)’: 선거 뒷이야기와 

     당선자 인터뷰 등 대담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안

   -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당선자 섭외 및 대담 프로그램 제작을 준비 중에 

     있으며 제작 완료 후 방송할 예정임.

 ③  시청자의 뉴스 제보 촉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

   - 지역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(홈페이지, 유튜브 등)을 통한 홍보를 

     강화하고 제보자에게 소정의 사례를 증정하는 등 제보의 활성화를 지속적

     으로 실행할 예정임. (2022년8월, 카카오톡 제보채널 개설)

 ④  커머스(상품 판매)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심의에 노력할 것.

   - 허위, 과대광고 등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사전에 꼼꼼하게 

     심의하여 방송사고를 예방할 계획임.

 ⑤ 기타 의견 : 정성과 메시지가 담긴 성실한 지역방송을 지향할 것.

6.1지방선거 관련 지역채널의 성과 및 개선 방향

 ① 유권자에게 투표에 유익한 후보자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 점이 돋보임.

   - 뉴스와 선거 중심의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신속하게 선거정보를 

     유권자에게 제공하는데 힘써왔으며 향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취재환경에 

     대응하기 위해 생방송 뉴스를 더욱 확대할 계획임.

 ② 유권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.

   - 시청자 뉴스 제보를 통한 지역주민을 위한 방송,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

     방송의 사명을 명심하고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취재 보도하도록 

     노력하겠음.

 ③ 소수가 배제되지 않도록 공정성, 균형성에 특히 신경 쓸 것.

   - 선거법을 준수하고 유권자가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투명한 

     선거정보를 지향하는 방송을 지향하겠음.



지역
(개최일)

 지방선거 관련 프로그램 및 상반기 자체제작 프로그램 평가

경기지역

(6월27일)

 ① ‘딜라이브 뉴스(지방선거 관련 코너 신설)’: 유권자가 원하는 후보자에 

     대한 인터뷰가 부족한 점을 개선할 것을 제안

   - 선거정보 뿐만 아니라 일반 취재기사도 다뤄야하는 종합뉴스의 특성 상 

     유권자 인터뷰 등을 수용하기는 어려워 ‘6.1지방선거 특집 뉴스’를 통해 

     일부분 해소하였음. 향후 위원회의 견해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.

 ② ‘6.1지방선거 특집 딜라이브 뉴스(신규 프로그램)’: 지역방송의 해설·논평 

     금지 조항으로 기자의 목소리가 위축되어 보이는데, 이에 대한 극복방안을 

     마련할 것을 제안

   - 지역의 이슈 등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분야에서 해설·논평 금지 조항은    

     지역방송 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이지만 이 문제는 차츰 공론화시켜 

     허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.

 ③ ‘하루쯤 반차’: 반차 휴가라는 기획 취지와 어울리지 않게 여러 날에 걸쳐 

    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... 리얼리티(시간 흐름)를 살릴 것을 제안

   - 촬영은 실제로 반나절에 걸쳐 진행한 것으로 지루한 롱테이크 편집 기법을 

     배제하고 흥미롭고 다양한 소재 구성으로 긴 시간으로 느껴지는 것임.

 ④  기타 의견 : MZ세대를 위한 콘텐츠 기획 및 방안을 연구할 것을 제안.

6.1지방선거 관련 지역채널의 성과 및 개선 방향

 ①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채널 로컬리즘 강화 측면에 기여함.

   -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기초자치의원 후보자 정보 등 지상파에서 

     다루지 못하는 방송을 실시했으며 소수 정당 및 무소속 후보자도 소외받지 

     않도록 노력하였음.

 ② 지역채널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릴 것을 제안

   - 광역을 다루는 지상파에 비해 지역방송은 소규모 지역에 집중할 수 있는 

     장점이 있으며 지역주민과의 친밀도 향상에도 강점이 있다고 사료됨.

 ③ 주민의 요청사항이 표출될 수 있는 취재를 지향할 것.

   - 지역 중요이슈에 대한 주민의 인터뷰, 시청자 제보 활성화 등 지역주민의 

     목소리를 빠짐없이 전달하는 지역채널을 지향할 계획임.


